
제 1차  식량안보 간담회 회의록

일시: 2012년 9월 7일 오후 7시

장소: 양재동 나고야

참석자: 신동화 교수(전북대), 문헌팔 박사(북방농업연), 김용택 박사(농경연), 

        최근원 처장(농유공), 황종환 이사장(지적재산재단), 이철호(식안연)

제1주제: 식량비축제도 입법화

    - 현행 양곡관리법에 의해 60여만톤의 쌀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한 실행 

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 (문헌팔, 김용택, 최근원)

    - 국회 의원입법으로 다른 곡물에 대한 비축제도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. 관련 자

료를 최근원 처장이 구해주기로 함. (최근원)

    - 쌀 매년 60만 톤과 콩 10만 톤 비축을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함.(이철호)

    - 수입콩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원 수준인데 국내산 콩값이 4000원을 넘어 8000원

대 까지 치솟고 있음.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음. (최근원)

    - 콩, 밀, 보리, 옥수수의 일정량 비축을 관련 기업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세제 

지원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. (이철호, 신동화)

    - 쌀의 도정율을 72%로 맞추는 관행 때문에 3-4%의 쇄미(싸래기)가 혼입되어 국산쌀

의 식미가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됨. 도정율을 69% 수준으로 낮춰 완전립 100%의 고급쌀

을 생산해야 국제 경쟁력이 생김. 완전립 함량 등을 고려한 쌀의 등급제 유통이 시급함.(문

헌팔)

    - 새만금 간척지에 곡물메이저들의 동북아 곡물저장콤비나트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 

함(신동화)

제2주제: 해외농업과 기술이전 협력

    - 해외농업은 도로,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정치적 불안 요인이 항시 존재함. 

따라서 저개발국 보다는 미국, 호주 등 안정된 국가의 농장이 유리함. (김용택)

    - 풀무원이 중국에 대규모 콩재배를 하였으나 중국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국내 수입

이 좌절되었음. (김용택)

    - 기술이전과 인적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농장 및 식량 수입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

것임.(황종환) 

    - 몽골의 축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축산의 형태가 시작되고 있어 이 기회에 한국 기

업이 진출하여 축산 기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.(문헌팔)

진지한 자유토론으로 밤 10시 넘어서 폐회함.

        

 


